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報道資料
담당부서 가 치 창 조 팀

담 당 자
팀  장  채 선 기
사  원  오 세 림 2024년 1월 24일(수)

 배포 시 보도 요망 전화번호 031-410-3030(234)

본 자료는 안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(ansancci.korcham.net) ▷ 새소식 ▷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음.

『2024년 안산기업 설 명절 실태조사』 발표,
평균 휴무기간 ‘4.1일’

 - 설 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 기업 ‘83.9%’, 미지급 기업 ‘5.2%’
 - 상여금 지급 수준 대체로 ‘전년도와 동일’
 - 체감경기‧자금사정 모두 ‘지난해 대비 악화’, 사유는 ‘매출 감소’

안산상공회의소(회장 이성호, 이하 안산상의)는 1월 3일부터 10일까지 안산지역 기업 174개사를 

대상으로 실시한 『2024년 안산기업 설 명절 실태조사』 결과를 발표했다.

안산기업의 설 명절 휴무 기간은 평균 4.1일로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85.7%가 4일간 휴무할 

예정이며, 11.9%는 5일 이상 휴무한다고 응답했다.

설문 참여기업의 83.9%가 설 상여금 및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라 응답하였으며, 이는 전년 대비 

9.5%p 감소한 수치이다. 세부적으로는 상여금과 선물을 모두 지급하는 기업이 24.7%, 상여금 단독 

지급이 11.5%, 선물 단독 지급 기업이 47.7%를 차지했다.

상여금과 선물 지급 계획이 없는 기업은 5.2%로 나타났다. 지급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기업은 

10.9%로,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대내외 요인을 고려하여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.

전년 대비 체감경기에 관한 질문에는 55.8%가 ‘전년 대비 악화’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, ‘지난해와 

유사’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8.5%, ‘전년 대비 호전’은 5.7%로 나타났다.

전년 대비 자금사정에 관한 질문에는 47.1%가 ‘전년 대비 악화’되었다고 응답했으며, ‘지난해와 

유사’는 44.8%, ‘전년 대비 호전’은 8.0%로 나타났다. 

자금사정이 전년 대비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사유로는 ‘매출감소(46.0%)’를 가장 큰 이유로 

뽑았고, ‘원부자재 가격상승(23.4%)’, ‘인건비 상승(11.7%)’, ‘대금회수 지연(10.9)’, ‘자금대출 애로

(5.1%)’, ‘환율변동(2.2%)’ 순으로 응답했다.

한편, 안산상의는 안산지역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동향, 경기전망지수(BSI) 등 

각종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. 관련 문의는 안산상의 가치창조팀 (T. 031-410-3030 / 내선 

234)으로 하면 된다.

※ <붙임> 『2024년 안산지역 제조업체 설 명절 실태조사』보고서 1부.  끝.


